
국토교통부, “집중호우 대비 도로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”강조

-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복구현장 등 찾아 신속 보수·안전관리 철저 당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25일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

발생한 남양주시 소재 포천-화도 민자도속도로 도로피해 복구현장*을 

찾아, 피해복구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.

  * 7.17, 13:20분 경 포천-화도 민자고속도로 수동IC 인근 23.02k(화도방향, 남양주시 

수동면 송천리 소재)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 일부가 유실(물적·인명피해 없음)

□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

집중호우(7.16~7.18)로 인한 비탈면 유실 사고경위, 복구상황 등을 점검한 후, 

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하였다.

ㅇ 아울러, “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나 계속된 비 예보가 있는 만큼, 추가 피해가 

발생하지 않도록 비탈면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‧정비를 철저히 하고, 

ㅇ 위험징후 시 신속한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, 경찰서 

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실시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이어서, 진 차관은 계속되는 비상근무 및 복구공사로 수고가 많은 직원과 

관계자들을 격려하며, 

 ㅇ 장마기간 동안 경각심을 놓지 말고,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

수행하여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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